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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에서는 20 여성들의 성 상화 경험,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 자기

상화에 미치는 향과 그 과정을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. 선행연

구를 바탕으로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 성 상화 경험을 매개하여 자기 상화

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, 이를 검증하기 해 20 여성 229명을 상으로

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.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성 상화 경험, 외모

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 자기 상화는 정 으로 유의한 상 을 보 고 자기개념 명

확성과는 부 으로 유의미한 상 을 나타냈다. 둘째,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는 성

상화 경험과 자기 상화의 계를 완 매개하 다. 셋째, 자기개념 명확성은 성 상화

경험과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의 계에서 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, 외모

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와 자기 상화의 계에서는 조 효과를 나타냈다. 넷째, 외모

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 성 상화 경험과 자기 상화를 완 매개하는 경로에서 자기

개념 명확성이 조 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.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

한계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논의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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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(2017-2019)의 설문에

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-39세 이하 남녀 약

3,500명 81.2% 이상이 외모가 인생에서

요하다고 응답하 다. 그 약 10%의 사람들

이 성형수술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, 성형수

술을 한 사람들의 부분의 목 은 미용이었

다(93%). 한 최근 5년간 섭식장애 환자 수가

약 14.5% 증가했다(백소 , 2019). 신경성 식욕

부진증 등을 포함한 섭식장애의 주요 특징은

체 증가에 한 극심한 두려움 왜곡된 신

체상이며, 자신의 체 과 체형이 자기평가에

지나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(권석만, 2013).

즉, 이러한 통계 실태들을 고려했을 때 우

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외모에 한 가치가 지

배 이며 우리 사회가 ‘외모지상주의’에서 완

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다.

외모 시는 특히 여성들에게 더 집 된

상이라고 할 수 있다. 많은 소비산업들과

매체에서는 여성을 ‘꾸미는 존재’ 로서의 역

할을 환기시키고, 가꾸어 지지 않은 여성의

몸에 한 불이익을 지 해왔다(임인숙, 2004).

여성들 에서도 특히 성인 기 여성은 외모

에 한 사회 압력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

있으며(손은정, 2011), 여자 학생이 남자 학

생보다 신체불만족을 훨씬 더 높게 지각함과

동시에 성형에 한 태도 한 더 정 으로

보고하 다(김윤, 2017). 최근에는 남성도 외

모에 한 심을 높게 보이고 있지만 남성

과 여성이 외모에 해 지각하는 경향이 다

른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은 주로 외모가 사

회 성취와 성공에 요하다고 보는 ‘외모

의 유용성’에 집 하는 반면 외모로 자신의

가치를 단하는 ‘외모 시’는 여성에게서 더

높았다(김윤, 2017). 어느 정도의 외모 리는

자신감이나 인 계 행동에 정 인 향을

끼칠 수 있지만(장혜선, 2014), 과도한 외모주

의와 외모 리는 다양한 부정 결과를 래

한다.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, 외모에

해 지나친 심을 쏟는 여성들은 높은 신체

불만족과 낮은 신체존 감을 보 다(Franko &

Striegel-Moore, 2002). 한 외모 지향성이 높을

수록 이상섭식행동이 높았으며, 외모불만족이

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떨

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(김은하, 정채 , 2016).

극단 인 경우, 섭식장애나 신체기형장애를

겪기도 하 다(Noll & Fredrickson, 1998; Phillips,

2004). 더불어 성형수술 환자들이 수술 부작용

에 한 불안, 타인의 평가에 한 불안, 우울

좌 등을 경험한다는 결과(김기범, 차 란,

김양하, 2007)를 살펴볼 때 외모지향에 따른

외모 리가 여성들의 건강한 감정과 행동수행

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.

최근, 신체외모지향과 련한 부정 감정

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

목되는 변인이 ‘자기 상화(self-objectification)’이

다. 자기 상화는 Fredrickson과 Roberts(1997)의

‘ 상화 이론’에서 등장한 개념으로, 여성들이

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자신의 신체 혹은 같

은 여성의 신체가 성 상화되는 것을 반복

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하면서 찰자의

시선으로 자신을 의식하게 되어 자신의 신체

를 성 상으로 바라보거나 감시하는 태도

를 의미한다. ‘ 상화 이론’은 외모에 한 사

회문화 양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성들에

게 부정 인 향을 끼치는지 구체 으로 살

펴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었다. ‘ 상화’의

사 의미는 ‘어떠한 사물을 일정한 의미를

가진 인식의 상이 되게 하다.’라고 할 수 있

으며, 어로는 ‘~을 물건 취 하다(objectify).’

라고 해석된다. 구체 으로 종합하면 상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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란 개인의 자율성, 의지, 감정, 주체성 등을

부정하고, 개인을 물건처럼 인지 취 하는

것을 의미한다. 상화의 의미를 기반으로 살

펴볼 때, 성 상화(sexual objectification)란 한

개인이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하기 해 자

신보다 사회 ․정치 ․신체 으로 약한 힘

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인격이나 감정이

부재한 물건처럼 취 하는 상을 말한다. 성

상화는 성 행 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.

성 상화의 범 는 성폭력에서부터, 성 인

가치평가까지 이를 수 있으며(Fischer, Vidmar,

& Ellis, 1993; Hughes & Sandler, 1988; Kaschak,

1992; Quina & Carlson, 1989; Reiuy, Lott,

Caldwell, & DeLuca, 1992; Stoltenberg, 1989:

Fredrickson & Roberts, 1997에서 재인용), 성

응시 같은 미묘한 행동도 포함된다(Fredrickson

& Roberts, 1997). 최근에는 미디어와 매체를

통한 여성의 성 상화가 두되고 있으며

(Grabe & Hyde, 2009; 김시연, 서 석, 2011),

이는 개 ‘성상품화’, 즉 고․ 화․TV 등

의 매체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 으로 이용하

여 소비자들의 자극을 유발시켜 매를 진

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. 이 듯 사회는

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성의 몸을 흥미와 즐거

움을 목 으로 이용하며, 이러한 사회문화 속

에서 자란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집 되는 사

회 압력을 인식함으로써 신체 외모에 더 큰

가치를 부여하게 된다.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

신체에 한 주인의식을 상실하고 스스로를

상화하여 찰자의 시 에서 자신의 신체를

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(Fredrickson & Roberts,

1997).

Fredrickson과 Roberts(1997)는 자기 상화가

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증상을 설

명할 수 있다고 하 다. 여성들은 성 상화

와 자기 상화로 인해 신체 수치심뿐만 아

니라, 언제 어디서 자신의 외모가 응시되고

평가 당할지 모르는 외모 불안, 최고조의 동

기 상태 결여, 내 신체 상태에 한 몰인식

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심리 경험들로 인

해 섭식 장애, 우울증, 성기능 장애 등과 같은

심리 장애까지 겪게 될 수 있다(Calogero,

2004; Fredrickson & Roberts, 1997; Fredrickson,

Roberts, Noll, Quinn, & Twenge, 1998; Noll &

Fredrickson, 1998; Slater & Tiggemann, 2002;

Tiggemann & Slater, 2001; Roberts, 2004).

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들은 자기 상화가 다

양한 부정 감정과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

경험 으로 증명함으로써 ‘ 상화 이론’의 타

당성을 확증시켰다. 자기 상화가 이상섭식

섭식장애에 향을 다는 사실이 많은 선

행연구를 통해 밝 졌으며(Calogero, Davis &

Thompson, 2005; Grabe & Hyde, 2009; Greenleaf

& McGreer, 2006; Moradi, Dirks, & Matteson,

2005), 최근 국내에서도 련 연구가 지속 으

로 증가하고 있다(김시연, 서 석, 2011; 선안

남, 2008; 손은정, 2007b; 손은정, 2013; 소정,

2018; 정수인, 2020). 이와 련하여 자기

상화는 여성의 부정 신체상 신체불만

족에도 직간 인 향을 끼치며(Myers &

Crowther, 2007; Slater & Tiggemann, 2010;

Tiggemann & Lynch, 2001), 성형의도에도 향

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(손은정, 2007a). 한

편 자기 상화는 우울에도 직 인 향을

미치며(Jones & Griffiths, 2015; Muehlenkamp

& Saris-Baglama, 2002; Szymanski & Henning,

2007; Tiggemann & Kuring, 2004), 성기능 장

애(Sanchez & Kiefer, 2007; Steer & Tiggemann,

2008), 낮은 성 자기효능감 성경험 시 자

기보호 행동(Impett, Schooler, & Tolman, 200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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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입 내 동기 결여(Gapinski, Brownell, &

LaFrance, 2003). 수행불안(Quinn, Kallen, Twenge,

& Fredrickson, 2006; 김경희, 김은하, 2019)

제한 운동수행(Fredrickson & Harrison, 2005)과

도 련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자기 상

화가 여성의 감정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신체

건강과 인지기능까지 제한할 수 있음이 밝

졌다. 최근에는 아동(6~11세) 한 스스로의

신체를 상화 할 수 있고, 그것이 부정 신

체상과 섭식장애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

져(Jongenelis, Byrne & Pettigrew, 2014) 자기

상화의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.

이와 같이 자기 상화가 여성들의 삶의 만

족과 웰빙에 직 으로 련되어 있음을 고

려할 때(Mercurio & Landry, 2008), 자기 상화

의 방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

필요가 있지만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자기

상화의 결과를 밝히는 데에 을 맞춰왔

다.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자기 상화의 부정

결과들이 일 으로 드러난 만큼, 앞으로의

연구에서는 ‘자기 상화’ 변인 자체에 을

맞추고 방하기 해 선행요인의 구체 인

과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에 한 실

질 인 연구는 미흡하다. 손은정(2007)은 자기

상화의 하 요인인 신체수치심과 신체 감시

를 이기 해 한 상담 개입을 해야

한다고 주장했지만, 구체 인 개입에 한 방

안이 부족하다. 따라서 자기 상화의 발달

험을 이기 해 구체 으로 개입할 수 있는

변인에 을 맞추고자 한다.

선행연구들이 밝힌 자기 상화를 유발하

는 여러 가지 상황 요인들로는, 여성을

상화 하는 단어들( : 마른, 날씬한)(Roberts &

Gettman, 2004)이나, 체 혹은 외모 련 단어

나 코멘트(Calogero, Herbozo, & Thompson, 2009;

Roberts & Gettman, 2004), 몸매에 한 부정

화(Gapinski et al., 2003), 인 성 상화

경험(Kozee, Tylka, Augustus-Hovath, & Denchik,

2007; 백근 , 서 석, 2011), 타인의 성희

롱(Fairchild & Rudman, 2008), 남성의 응시

(Calogero, 2004), 수 복 착용(Fredrickson et al.,

1998; Hebl, King, & Lin, 2004), 여성 잡지

(Tiggemann & McGill, 2004), 매체(Aubrey,

2006; Calogero et al., 2005; Harper & Tiggemann,

2008) 등이 있다. 이러한 요인들의 공통 은

여성의 신체 외모를 두드러지게 한다거나,

성 상화 혹은 성차별 인 요소들이 내재되

어 있다는 것이다. 하지만 이러한 상황 요

인들에 노출된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의 자신

을 상화하는 것은 아니다. 요한 것은 성

상화나 외모에 한 사회 인 압력을 내

포하는 상황 요인에 노출되는 것보다 사회

가 암묵 으로 규정한 ‘외모 련 가치’를

얼마나 내면화하느냐가 자기 상화를 결정짓

그림 1. 상화가 심리 경험 장애에 미치는 향 (Fredrickson & Roberts, 1997)



박진주․이 순 / 성 상화 경험,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, 자기 상화의 계: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된 매개효과

- 1205 -

는 요소이다.

외모에 한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는 가

족, 친구, 미디어 등과 같은 사회 요인들을

통해 투 되는 마르고 이상 인 신체상에 반

복 으로 노출됨에 따라 보다 이상 인 신체

미 기 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학습

하는 것을 의미한다(Heinberg & Thompson,

1995; 황인지, 2017). 보통 부모나 형제자매,

혹은 래의 외모에 한 평가(Keery, Boutelle,

van den berg, & Thompson, 2005)와 매

체(Heinberg & Thompson, 1995; Shroff &

Thompson, 2006)가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

내면화에 향을 미치는데, 이러한 신체외모

기 은 개 이상 이고 가공된 것이어서 일

반인이 성취하기 매우 어렵다(김은혜, 2013).

그러므로 이러한 기 을 내면화한 여성들은

외모에 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게 되고 부

정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(신효정, 2002).

Cusumano와 Thompson(1997)의 연구에서는

인체 매체 메시지를 자각하는 정도, 사회문화

가치를 자각하는 정도, 그리고 사회문화

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의 세 가지 변인과 신

체 왜곡 정도 사이의 계를 비교하 는데,

사회문화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다른

두 가지 변인들보다 신체상 왜곡을 더 많이

일으켰다. 즉, 이상 인 몸매를 가진 사람을

목격하거나, 사회 으로 마른 몸매가 선호된

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 자체는 신체상에 큰

향을 주지 못했지만, 외모에 한 사회문화

인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매력

인 외모를 자신의 외모와 비교하는 경향이

높을수록 부정 신체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

을 알 수 있다. 다른 연구에서는 매체

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보다, 매체를

통해 외모에 한 사회 기 을 내면화해서

타인과 자신을 얼마나 비교하는가가 신체불만

족 부정 신체상에 더 큰 향을 미쳤다

(Stice, Schupack, Shaw & Stein, 1994; Thopmson

& Stice, 2001). 자기 상화 역시 ‘외모 련

사회문화 가치 내면화’를 통해 더 잘 설명

될 수 있다.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모 련

사회문화 가치의 내면화는 성 상화 경

험과 자기 상화의 계를 부분 매개 하거나

(Mitchell & Mazzeo, 2009; Morry & Staska,

2001), 완 매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

(Calogero et al., 2005; 김시연, 백근 , 서 석,

2010; 백근 , 서 석, 2011; 장지원, 이지연,

장진이, 2012). 즉, 성 상화 경험 자체보다

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

도가 자기 상화에 더 직 인 요인임이 증

명되고 있다. 그러나 이러한 비 일 인 연

구결과들은 성 상화 경험과 자기 상화의

계에서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

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추가 으로 검증될

필요성을 부여한다.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

선행연구의 결과를 토 로 성 상화 경험과

자기 상화의 계에서 외모 련 사회문화

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. 한편, 자

기 상화의 개인차를 설명해 수 있는 변인

이 외모에 한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이기

때문에, 성 상화 경험 자체보다 외모 련

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에 의한 향을 완화

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밝 치료 개입 방안

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나 재 그와 련된

연구는 매우 부족하다. Vartanian(2009)은 사회

문화 규범들의 향을 완화시키거나 악화시

킬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 요하다고 언 하

으며, 그와 련하여 사회 기 의 내면화

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거나 취약하게 만들 수

있는 요소를 밝 내는 것이 요하다고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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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일반 으로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

내면화는 가족이나 동료, 매체의 향에 의해

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담 으로 개입하기

해서는 개인 내 인 변수에 의해서 어떤 차이

가 발생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.

이에 해 Vartanian과 Dey(2013)는 외모

련 사회문화 기 의 내면화에 보호 는

험 요인으로 특히 련될 수 있는 개인차가

자신의 정체성에 한 명확한 감각을 갖는 것

이라고 주장하 다. 그리고 그와 련된 개념

은 바로 ‘자기개념 명확성’이다. 자기개념 명

확성(Self-concept clarity)이란 ‘인지된 개인의 속

성과 같은 자기에 한 개념이 분명하고 명

확하게 정의되고 시간이 지나도 안정 으로

일 되게 유지되는 정도’를 의미한다

(Campbell, 1990; Campbell et al., 1996). 자기개

념 명확성은 자기개념의 다른 차원들 에서

도 심리 응과 가장 큰 련성이 있는 것

으로 드러났다. 최근 선행연구들에서는 자기

개념의 구조 차원인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

기개념의 내용 차원인 자기존 감보다 심

리 건강에 더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

밝 졌으며(Bigler, Neimeyer, & Brown, 2001),

부정 정서를 포함하는 정신건강 변인을 더

유의하게 측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자기존

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 건강의

부분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요한 변인으

로 고려되고 있다(고 석, 민경환, 김민희,

2012). 구체 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

사람들은 우울, 불안, 낮은 자존감을 드러냈

으며(Campbell et al., 1996; Campbell, 1990;

Campbell, Assanand, & Di Paula, 2003), 공격성

이나 분노와도 높은 상 을 보 다(Steffgen,

Da silva, & Recchia, 2007; Stucke & Spore,

2002). 국내연구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

기존 감보다 우울, 불안, 스트 스를 더 유

의하게 측하 다(고 석 외, 2012). 이 듯

자기개념 명확성이 다양한 부정 심리상태와

더 련되기 때문에 자기개념 명확성과 심리

증상과의 계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

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체외모에 한

부정 인 증상과 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.

한편, Stice(1994)는 정체성 혼란이 미에 한

사회문화 압력의 내면화 정도에 향을

수 있다고 가정하 다. 정체성 혼란은 자아정

체성이 통합되지 않고, 무질서하며 갈등상태

에 있는 감각을 나타낸다. 이론 으로, 확고한

자아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정체성을 확립하

기 한 노력으로 문화 으로 정의된 이상

인 가치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하 다(Stice,

1994). 같은 맥락으로, Campbell(1990) 역시 개

인은 자기개념 명확성 수 차이에 따라 외부

힘(압력)에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했

다. 다시 말해,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

은 자신의 정체성에 한 명확한 감각이 결여

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

될 수 있는 외부 자원의 향에 더 취약해

지기 쉽고, 반 로 자기개념의 명확성이 높은

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한 감각이 명확하

기 때문에 외부 자원에 향을 덜 받을 수

있다는 것이다(Vartanian & Dey, 2013). Stice

(1994)와 Campbell(1990)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

정해보면,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은

문화 으로 규정된 가치의 향에 더 취약하

다고 볼 수 있다. 더불어 자기개념의 명확성

이 낮은 개인은 특정 역의 성취를 기 으로

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경향(Vartanian, 2009)

과, 자기 개념을 세우기 해 외 단서에 의

존하여 자신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

에(Campbell & Fehr, 1990; Vartanian, 2009) 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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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규정된 미를 기 으로 자신의 신체와

외모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태도를 더 많이

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. 실제로 Cahill과

Mussap(2007)은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더 높

은 수 의 마른 이상 신체상 내면화와 련

이 있다고 보고했으며, Vartanian(2009)의 연구

에서도 여성들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외모에

한 문화 인 기 내면화 사이의 부 계

가 증명되었다. 무엇보다 Vartanian(2009)의 연

구에서 자아존 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함께

분석했을 때,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

면화를 독립 으로 측하는 변인은 오직 자

기개념 명확성뿐이었다. 구체 으로 말하면

부정 인 자기평가보다는 자기 자신에 한

지식의 혼란이 외모에 한 사회문화 가치

내면화 정도에 더 결정 인 역할을 하 다.

즉, 자기개념 명확성이 외모 련 사회문화

가치 내면화 수 을 조 하는 요한 변수일

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.

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외모 련 사회문

화 가치 내면화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부

정 신체상 변인과도 련이 있음이 밝 지

고 있다.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수록 외모

련 사회 비교 경향성과 신체불만족이 증가

하며(Vartanian & Dey, 2013; 조경희, 이 건,

2015), 사회 체형불안이 증가하 다(이다운,

김종남, 2017). 한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

을수록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, 이상섭식 행

동 섭식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

(Corning, Krumm, & Smitham, 2006; Stein &

Corte, 2007; Wheeler, Winter, & Polivy, 2003; 이

다운, 김종남, 2017; 조경희, 이 건, 2015).

아 (2018)의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 상

집단보다 하 집단이 낮은 신체존 감을 보

인다는 것이 밝 졌다. 구체 으로 자기개념

명확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SNS 신체이미지가

인 으로 가공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마른 몸

에 해 이상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다

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 노력하 다. 반면,

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일수록 SNS 신체

이미지의 마른 몸을 미의 기 을 삼고, 이상

인 몸매처럼 되기를 바랐으며 스스로 리

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다이어트를 해야겠다

는 생각이 든다고 응답하 다. 이상의 부정

신체상 련 변인들은 모두 자기 상화로 인

해 나타나는 공통 인 증상들(Grabe & Hyde,

2009; Greenleaf & McGreer, 2006; Moradi et

al., 2005; Myers & Crowther, 2007; Slater &

Tiggemann, 2010; 김시연, 서 석, 2011; 손은

정, 2007b; 손은정, 2013)임을 고려했을 때, 자

기개념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기 상화

를 완충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

라 기 해볼 수 있다.

이를 종합 으로 정리하면, 본 연구에서는

성 상화 경험이 자기 상화에 미치는 향

을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 매개

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며, 그 과정을 자기개념

명확성이 완충시키는지 알아보고자 자기개념

명확성의 조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자기

상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해 보다 구체

인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. 한 이를 통해 이

상섭식 섭식장애, 기타 신체상 련 변인

들의 선행과정을 확장시켜 이해하는 데에도

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
연구목 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2에 제시

되었으며,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.

연구문제

1. 성 상화 경험, 자기 상화, 외모 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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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문화 가치 내면화, 자기개념 명확성 간

의 계는 어떠한가?

2. 성 상화 경험과 자기 상화의 계에

서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의 매개

효과가 있는가?

3. 성 상화 경험과 외모 련 사회문화

가치 내면화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

의 조 효과가 있는가?

4.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와 자

기 상화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

효과가 있는가?

5. 성 상화 경험이 외모 련 사회문화

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기 상화에 미치는

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 된 매개효과

를 나타낼 것인가?

방 법

연구 상

본 연구는 만 18세에서 29세까지의 성인 여

성을 상으로 Google 설문지 폼을 활용한 온

라인 설문을 실시하 다. 설문은 연구자 소속

기 의 생명윤리심의 원회에서 2020년 8월

19일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후, 2020년

9월 7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진행되었

다. 총 239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응하 으며,

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29부를 분석에

사용하 다. 표본의 평균 연령은 만 22.39세

(SD=2.99) 다.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은 학교

재학 졸업이 195명(85.2%), 고등학교 졸업

이 20명(8.7%), 학원 재학 졸업이 13명

(5.7%), 학교 졸업이 1명(0.4%),인 것으로 나

타났다. 이성교제 경험 유무는 경험 있음이

138명(60.3%), 경험 없음이 91명(39.7%)으로 나

타났고, 결혼여부는 미혼이 220명(96.1%), 기혼

이 8명(3.5%), 이혼이 1명(0.4%)으로 나타났다.

직장유무는 없음이 150명(65.5%), 있음이 69명

(30.1%), 아르바이트가 7명(3.1%), 휴직이 3명

(1.3)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측정 도구

성 상화 경험 - 인 계에서의 성 상

화 경험 척도(ISOS)

성 상화 경험을 측정하기 해 Kozee 등

(2007)에 의해 개발된 인 계에서의 성

그림 2. 연구모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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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화 경험척도(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

Scale: ISOS)를 김시연 등(2010)이 번안한 것을

사용하 다. 그러나 척도의 일부 문항이 한국

문화와 맞지 않음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탐

색 요인분석을 추가 으로 실시하 다. 그

결과, 2번, 8번, 9번 문항들을 척도에서 제외

하 고 12문항을 다시 요인분석 함에 따라 총

2요인이 도출되었다. 요인1(10문항)은 인

계에서 경험한 타인의 신체응시나 외모평가를

측정하고 있고 선행연구에 따라 이를 “신체평

가(Body Evaluation)”로 명명하 다. 시문항으

로는 ‘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신체나 외

모에 해 부 하거나 성 인 코멘트를 하

는 것을 엿들은 이 있습니까?’ 등이 있다.

요인2(2문항)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타인의

성 인 행동이나 근을 측정하며 선행연구에

따라 이를 “원하지 않는 노골 성 근

(Unwanted Explicit Sexual Advances)”으로 명명하

다. 시문항으로는 ‘얼마나 자주 군가 당

신에게 모멸 인 성 제스처를 한 이 있습

니까?’ 등이 있다. 응답양식은 5 Likert 척도

(1= 없었다. 5=매우 자주 있었다.)로 구

성되어 있으며 수의 총 이 높을수록 성

상화 경험이 많다는 의미이다. 김시연 등

(2010)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(Cronbach’s α)는

.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체 내 합치

도는 .92 고, 각 요인별로는 신체평가에서

.91, 원하지 않는 노골 성 근에서 .70의

값을 보 다.

외모에 한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(K-SA

TAQ)

외모에 한 사회문화 기 의 내면화

정도를 측정하기 해 Heinberg, Thompson과

Stormer(1995)에 의해 개발된 외모에 한 사회

문화 기 척도(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

Appearance Questionnaire: SATAQ)를 이상선과

오경자(2003)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’한국 외

모에 한 사회문화 기 척도’ 내면화

(Internalization) 하 척도를 사용하 다. 총 12

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시문항으로는

‘TV와 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내가 목표로

생각하는 유형의 외모를 보여 다.’, ‘나는 잡

지와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내 몸을 비교해

보는 경향이 있다.’ 등이 있다. 반응양식은 5

Likert 척도(1= 그 지 않다, 5=매우

그 다)로 평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외모와

련된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 수 이 높다

는 것을 의미한다. 이상선과 오경자(2003)의

연구에서 내 합치도 계수(Cronbach’s α)는 .82

로 나타났으며, 본 연구에서도 .82로 나타났다.

자기개념 명확성(SCCS)

자기개념 명확성을 측정하기 해 Campbell

등(1996)에 의해 개발된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

(Self-Concept Clarity Scale)를 김 익(1998)이 번

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다. 척도는 단

일 요인으로 총 12문항이며, 6번과 11번 문항

을 제외하고 모두 역채 문항으로 구성되어

있다. 시문항으로는 ‘ 반 으로 나는 내가

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해 분명

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.’ 등이 있다. 5 Likert

척도(1= 그 지 않다, 5=매우 그 다)로

평정하며 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

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. Campbell 등

(1996)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(Cronbach’s α)

는 .86으로 나타났고, 김 익(1998)의 연구에

서는 .78로 나타났다. 본 연구에서 내 합치

도(Cronbach’s α)는 .83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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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 상화 -한국 객체화 의식척도

(K-OBCS)

자기 상화를 측정하기 해 Mckinley와

Hyde(1996)가 개발한 상화된 신체의식 척도

(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)를 김완석, 유연

재, 박은아(2007)가 번안, 타당화한 한국 객

체화 의식척도(K-OBCS)를 사용하 다. 한국

객체화 의식척도의 하 요인은 신체감시, 신

체수치심, 통제신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, 신

체감시와 신체수치심으로 자기 상화를 설명

한 선행연구(Fea & Brannon, 2006; Greenleaf,

2005; Muehlenkamp, Swanson, & Brausch, 2005;

김경희, 김은하, 2019; 김재희, 서경 , 2018)에

기반하여 통제신념을 제외하여 사용하 다.

신체감시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시 문항으로는 ‘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

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.’ 등이 있다.

신체수치심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‘내 몸무게가 얼마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

부끄러워질 것이다.’ 등이 있다. 응답양식은

Likert 5 척도(1= 그 지 않다, 5=매우

자주 그 다)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

록 자신을 상화하는 수 이 높다는 것을 의

미한다. 김완석 등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

(Cronbach’s α)는 .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

는 .88로 나타났다.

자료분석

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해 SPSS 26.0 통

계 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 다.

첫 번째,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해

Cronbach’s α 계수를 구하고, 주요 변인들의 평

균 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

다. 한 각 측정 변인 간 상 계를 검토하

기 해 Pearson 상 계수를 구하 다.

두 번째, 다 회귀분석을 통해 성 상

화 경험과 자기 상화의 계에서 외모 련

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를 검증

하 고, 다음으로 매개효과에 한 유의도 검

증을 해 소벨 테스트(Sobel Test)를 실시하

다. 소벨 테스트의 경우, 정규분포를 가정하

기 때문에 실제 표본의 정확한 분포를 반

하지 못하므로 통계 검증력이 감소할 수

있다는 한계 이 있다. 이러한 한계 을 보

완하기 해 비모수를 가정한 부트스트래핑

(Bootstrapping, 5000회 반복 추출) 방법을 통해

추가 인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 다.

세 번째, 다 회귀분석을 통해 성 상화

경험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와

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와 자기개

념 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. 즉

성 상화 경험과 외모 련 사회문화 가

치 내면화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

효과를 확인하 으며, 외모 련 사회문화

가치 내면화와 자기 상화의 계에서 자

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.

마지막으로 성 상화 경험이 자기 상화

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개념 명확성

을 통한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의

조 된 매개효과는 SPSS Process Macro의 model

14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.

결 과

기술통계 상 계

각 변인들의 계를 악하기 해 상 분

석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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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변인이 유의한 상 계를 보 으며, 구

체 으로 성 상화 경험은 외모 련 사회

문화 가치 내면화(r=.30 p<0.01) 자기

상화(r=.21 p<0.01)와 유의미한 정 상 을

보 고, 자기개념 명확성(r=-.31, p<0.01)과는

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. 한 외모

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는 자기 상화

(r=.63, p<0.01)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

으며 자기개념 명확성(r=-.46, p<0.01)과는 유

의미한 부 상 이 나타났다. 자기개념 명확

성은 자기 상화(r=-.44, p<0.01)와 유의미한

부 상 을 보 다. 한 모든 변인의 왜도와

첨도가 값 1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

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.

매개효과 검증

성 상화 경험과 자기 상화의 계에서

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의 매개효

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. 1단계에서

성 상화 경험이 매개변수인 외모 련 사

회문화 가치 내면화에 미치는 향이 유

의한지 알아보기 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

시하 고, 효과크기는 .27로 나타났다(t=4.50,

ISO SATA SCC SO

ISO 1

SATA .30** 1

SCC -.31** -.46** 1

SO .21** .63** -.44** 1

평균(표 편차) 25.57(8.44) 39.60(7.60) 36.53(7.73) 48.07(9.97)

왜도 .52 -.11 -.09 .29

첨도 -.24 .15 -.36 .27

주. **p<.01, ***p<.001

주. ISO: 성 상화 경험, SATA: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, SCC: 자기개념 명확성, SO: 자기

상화

표 1. 주요 변인들의 상 계 기술통계 (N=229)

1단계 종속변수: SATA 2단계 종속변수: SO 3단계 종속변수: SO

B(SE) β t B(SE) β t B(SE) β t

ISO .27(.06) .29 4.50*** .19(.06) .21 3.22** .02(.05) .02 .44

SATA .61(.05) .62 11.55***

주. **p<.01, ***p<.001

주. ISO: 성 상화 경험, SATA: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, SO: 자기 상화

표 2.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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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=.000). 즉 성 상화 경험 정도가 클수록

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 정도가 커

진다는 것을 의미한다. 2단계에서는 성 상

화 경험이 종속변수인 자기 상화에 끼치는

향을 확인하 으며 효과크기는 .19로 나타

났다(t=3.22, p=.001). 이는 성 상화 경험이

많을수록 자기 상화 수 한 높다는 것을

의미한다. 3단계에서는 성 상화 경험의

향력을 통제했을 때, 매개변수인 외모 련

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 자기 상화에 미치

는 향을 확인하 다. 분석 결과, 효과크기가

.61(t=11.55, p=.000)로 유의하게 나타나 외모

와 련된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 정도가 클

수록 자기 상화 수 한 높아짐을 알 수

있었다. 최종 으로 매개변수인 외모 련 사

회문화 가치 내면화의 향력을 고려한 조

건에서, 독립변수인 성 상화 경험이 종속

변수인 자기 상화에 미치는 향력을 확인하

다. 그 결과 효과크기가 통계 으로 유의하

게 나타나지 않았다(B=.02, t=.44, p=.660). 그

러므로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

성 상화 경험과 자기 상화 사이를 완 매

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다음으로 매개효과에 한 유의도 검증을

해 첫 번째로 소벨 테스트(Sobel Test)를 실시

한 결과, Z값이 4.12로 나타났다. 즉 외모

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 성 상화 경

험과 자기 상화 사이의 유의한 매개변수임이

확인되었다. 추가 으로 SPSS Process Macro로

비모수를 가정한 부트스트래핑(Bootstrapping,

5000회 반복 추출)을 사용하여 유의도 검증을

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. 매개효과 계수

값은 .16이었으며, 간 효과의 95% 신뢰구간

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(CI=.07 -

.26)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의

매개효과가 정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

(Preacher, Rucker, & Hayes, 2007).

조 효과 검증

먼 자기개념 명확성이 성 상화 경험과

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 사이에서

조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해 계

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. 이때 인구통계학

변인들은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

화와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아 통제하지

않았다. 결과는 표 4와 같다. 1단계에서 독립

변수(성 상화 경험)와 조 변수(자기개념

명확성)를 투입하고, 2단계에서 독립변수(성

상화 경험)와 조 변수(자기개념 명확성), 상

호작용항(성 상화 경험×자기개념 명확성)을

투입한 결과, 1단계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

부 효과가 유의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

을수록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는

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(B=-.40,

t=-6.58, p=.000), 상호작용이 포함된 회귀분석

모형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 비해서 설명량

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지 않았다(△R2=.01,

변수 Boot 계수 BootSE LLCI ULCI

내면화 .16 .04 .07 .26

주. LLCI: 95%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

ULCI: 95%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상한값

표 3.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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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=.234). 즉, 성 상화 경험과 외모 련 사

회문화 가치 내면화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

확성의 조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

(B=-.09, t=-1.20, p=.234).

다음으로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

화와 자기 상화의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확성

수 의 조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계

회귀분석을 실시하 다. 마찬가지로 인구통계

학 변인들은 자기 상화와 유의미한 상 을

보이지 않아 통제하지 않았다. 조 효과 결과

는 표 5와 같다. 1단계에서 독립변수(외모

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)와 조 변수(자기

개념 명확성)를 투입하고, 2단계에서 독립변수

(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)와 조 변

종속변수: SATA

B SE β t R2 △R2

1단계

.23***ISO .15 .06 .17 2.79*

SCC -.40 .06 -.40 -6.58***

2단계

.24 .01
ISO .41 .22 .45 1.85

SCC -.20 .18 -.20 -1.11

ISO × SCC -.09 .08 -.30 -1.20

주. *p<.05, **p<.01, ***p<.001

주. ISO: 성 상화 경험, SATA: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, SCC: 자기개념 명확성

표 4. 성 상화 경험과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

종속변수: SO

B SE β t R2 △R2

1단계

.42***SATA .53 .06 .54 9.61***

SCC -.18 .05 -.20 -3.37**

2단계

.44* .02*
SATA 1.08 .22 1.10 4.31**

SCC .42 .24 .43 1.74

SATA × SCC -.18 .07 -.64 -2.57*

주. *p<.05, **p<.01, ***p<.001

주. SATA: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, SCC: 자기개념 명확성, SO: 자기 상화

표 5.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와 자기 상화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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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(자기개념 명확성), 상호작용항(외모 련 사

회문화 가치 내면화×자기개념 명확성)을 투

입하여 R2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, 상호작용이

포함된 회귀분석 모형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

에 비해서 설명량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

(△R2=.02, p=.011) 즉, 외모 련 사회문화

가치 내면화와 자기 상화 사이에서 자기개념

명확성이 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

었다. 독립변수와 조 변수를 평균 심화하여

다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, VIF(분산팽창요인)

지수는 각각 1.28, 5.32로 10미만이었고, 상태

지수는 각각 1.2, 4.09로 15 미만이었기 때문에

다 공선성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단하

다.

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의 통계 유의

성을 확인하기 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

하여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

표 6과 같다.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

면화 수 자기개념 명확성 수 의 평균

-1SD, 평균, 평균+1SD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

어 회귀식을 도출하 고, 통계 유의성을

검증한 결과, 회귀선의 기울기 차이가 통계

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(Aiken &

West, 1991). 그림 3에 제시된 그래 를 살펴

볼 때,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건에 따라 외모

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와 자기 상화의

계가 달라지는 형태를 알 수 있다. 즉, 외모

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 자기 상화에

미치는 향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의해 조

된다는 것이 지지되었다.

그림 3.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와 자기 상화 간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

B SE LLCI ULCI

Mean-1SD .87 .09 .69 1.08

Mean .74 .07 .59 .88

Mean+1SD .58 .08 .40 .76

표 6. 자기개념 명확성 수 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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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된 매개효과 검증

조 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

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 효과의 크기가

조 변수의 수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

한다. 본 연구에서는 성 상화 경험과 자기

상화의 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한

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의 조 된

매개효과 검증을 해 Hayes(2013)의 제안에

따라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 다. 표

7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, 외모 련 사회문

화 가치 내면화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

작용 효과가 자기 상화에 유의한 향이 있

으며(B=-.19, t=-2.67, p=.008), 외모 련 사회

문화 가치 내면화의 단일 향력에 비해

(B=1.13, t=4.95, p=.000) 수치가 감소한 것으

로 보아, 자기개념 명확성이 완충효과를 나타

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조 된 매개효과의

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. 조 변수의

간 효과를 확인하고자 자기개념 명확성의 평

균-1SD, 평균, 평균+1SD값을 사용하여 외모

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를 통해 향을

미치는 간 효과의 크기와 95% 신뢰구간을

확인하 다. 결과는 자기개념 명확성 값이 증

가함에 따라 조건부 간 효과 크기가 감소하

는 것으로 나타났다(.18, .15, .11). 한 평균

-1SD, 평균, 평균+1SD 수 모두 신뢰구간 내

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 으로

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(Preacher et al.,

2007). 즉 성 상화 경험이 외모 련 사회

자기개념

명확성

조 변수의 조건부 값에 따른 조 된 매개효과의 간 효과

간 효과 계수 Boot SE Boot LLCI Boot ULCI

Mean-1SD .18 .05 .09 .30

Mean .15 .04 .07 .24

Mean+1SD .11 .04 .05 .20

표 8.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

종속변수: SATA 종속변수: SO

B SE t B SE t

ISO 0.27 .06 4.68*** -0.04 .05 -0.77

SATA 1.13 .23 4.95***

SCC 0.45 .25 1.84

SATA×SCC -0.19 .07 -2.67**

주. **p<.01, ***p<.001

주. ISO: 성 상화 경험, SATA: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, SCC: 자기개념 명확성, SO: 자기

상화

표 7.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된 매개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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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기 상화에 이

르는 완 매개효과는 자기개념 명확성 수

이 높을수록 조건 으로 감소하며, 결과 으

로 조 된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함을

의미한다.

본 연구결과를 통합 으로 종합하여 반 한

최종모형은 그림 4와 같다.

논 의

본 연구는 성 상화 경험이 외모 련 사

회문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기 상화로

이어지는 매개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

효과를 보이는지 밝히고자 하 다. 본 연구

결과를 토 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해당 변인들의 상 계 분석 결과,

성 상화 경험,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

내면화, 자기 상화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정

상 이 나타났다.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

되는 결과이다(백근 , 서 석, 2011; 장지원

외, 2012). 즉,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

성 상화 외모 평가는 외모와 련된

사회문화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

것과 련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과 태도는

자신의 신체를 습 으로 찰자의 시 에서

감시하게 되는 자기 상화와 의미 있는 계

라는 것을 나타낸다. 한편 이러한 변수들은

자기개념 명확성과는 모두 부 인 상 이 나

타났다.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마른 이상

신체상의 내면화 외모 련 사회 비교 경

향성과 부 인 상 을 보 다는 선행연구와

일치하는 결과이다(Vartanian & Dey, 2013).

둘째, 매개효과 분석 결과, 성 상화 경험

과 자기 상화의 계는 외모 련 사회문화

가치 내면화에 의해 완 매개되는 것으로

나타났다. 성 상화 경험에 노출될수록 외

모와 련된 사회문화 가치들을 내면화하는

수 이 더 증가하게 되고, 이는 자기 상화로

연결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. 이러한 결과는

성 상화 경험과 자기 상화의 하 변인인

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의 계를 외모 련

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 완 매개한다는

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(백근 , 서 석,

2011; 장지원 외, 2012). 즉 자신의 외모와 신

체를 지속 으로 외부 에서 감시하면서

평가 비교하는 행동은 타인에 의해 외모가

평가당하고 상화된 경험 그 자체보다 사회

그림 4. 최종모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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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규정된 암묵 인 외모 가치를 얼마

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

한다.

셋째,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

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는데, 각 변수들의

상 계 결과에 따르면 성 상화 경험과

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, 자기 상

화가 모두 자기개념 명확성과 유의미한 부

상 계를 나타냈다. 즉, 성 상화 경험 정

도와 외모에 한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 수

자기 상화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

성 수 은 낮을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.

이에 따라, 성 상화 경험에서 외모 련

사회문화 가치 내면화로 이어지는 경로와

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에서 자기

상화로 이어지는 경로 각각에서 자기개념

명확성의 조 효과를 확인하 다. 그 결과, 외

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와 자기 상

화의 경로에서만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

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. 이는 여성이 내면

화한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를 기 으로

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감시하고 수치심을 느

끼는 과정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부정

향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

한다.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, 외모 련

사회문화 가치 내면화 수 이 낮은 경우에

는 자기개념 명확성 수 에 따라 자기 상화

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, 외모

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 수 이 높은 경우

에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 때 자기 상화

수 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 자기개

념 명확성이 자기 상화를 측하는 요한

변인임을 의미한다. 이러한 결과는 신체불만

족이나 신체비교 등에 자기개념 명확성이

유의미한 향을 다고 밝힌 선행연구를

뒷받침하며(Vertarian & Dey, 2013; 조경희, 이

건, 2015), 자신에 한 지식이 통합되어 있

지 않을수록 외 단서에 의존하여 자신을 정

의하려 하고 그에 따라 신체상 같은 외모

요소에 취약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

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(Campbell & Fehr,

1990; Vartanian, 2009; 이다운, 김종남, 2017).

결과 으로 외모에 한 사회 인 기 을 많

이 내면화한 여성은 자신의 신체외모를 지속

으로 감시하고, 신체외모에 해 수치심을

느끼는 태도가 증가하게 되며, 그에 더하여

자신에 한 개념이 비 일 이고 명확하지

않을수록 자기 상화를 많이 보일 것임을 의

미한다.

반면, 성 상화 경험이 외모 련 사회문

화 가치 내면화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자

기개념 명확성의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.

이는 여 생이 경험하는 사회문화 압력과

이상 인 마른 체형 내면화의 계에서 자기

개념 명확성이 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던

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( 수빈, 2012). 이러

한 결과는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

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발달 순서 때문인 것

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. 일반 으로 외모에

한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는 가족이나 친

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미디어나 매체

등과 같은 요인들을 통해 마르고 이상 인 신

체상에 반복 으로 노출됨에 따라 보다 이상

인 신체 미 기 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

이고 학습하는 것을 포함한다(Heinberg &

Thompson, 1995). 매체의 발달로 인해 학

령 의 어린 유아들도 TV나 미디어를 통하

여 여성의 외모나 신체를 상화하는 콘텐츠

에 지속 으로 노출되고 있으며, 그러한 경험

을 통해 유아들에게도 일찌감치 외모와 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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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사회문화 가치가 내면화되고 있다는 것

이 증명되고 있다(Kholmogorova, Tarhanova, &

Shalygina, 2018), 반면에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

은 성인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증가하는 경

향이 있기 때문에(Diehl & Hay, 2011) 어린 시

부터 이루어지는 내면화를 재하기에는 순

서 으로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. 그러나

외모에 한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 일

어난 이후에도 자기개념 명확성 수 이 증

가된다면, 내면화가 자기 상화로 이어지는

경로에서 완충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

수 있다.

넷째,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와

자기 상화의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

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조 된 매개효과를

분석한 결과, 성 상화 경험과 자기 상화

의 계를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

가 완 매개하는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

이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, 성 상화

경험이 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를

통해 자기 상화에 미치는 정 인 향은 자

기개념 명확성 수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.

성 상화를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외

모가 상화되고, 평가당하는 과정 속에서 외

모에 한 사회 인 가치를 더 내면화하게 되

고(Heinberg & Thompson, 1995; Keery et al.,

2005), 내면화된 외모 기 을 바탕으로 자

신의 신체와 외모를 타인의 입장에서 지속

으로 감시하며 그로인해 신체 인 수치심을

느끼게 된다(Calogero et al., 2005; Mitchell &

Mazzeo, 2009; 김시연 외, 2010; 장지원 외,

2012). 이 때, 자신에 한 개념이 명확하지

않고 혼란되어 있다면,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

하여 의식하고, 사회 인 미 기 과 비교하

며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이 더 증가할 수 있

다. 이러한 결과는 성 상화 경험에 의해

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 수 이 증

가하여 자기 상화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치료

에서, 자기개념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

요한 개입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. 특히 외모

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 자기 상화를

통해 섭식장애 신체불만족, 성형의도에까

지 직간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

과들을 살펴볼 때(Calogero et al., 2005; Mitchell

& Mazzeo, 2009; Morry & Staska, 2001; 김시연

외, 2010; 손은정, 2007a; 장지원 외, 2012), 자

기개념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타 신체

상 련 변인들의 치료 개입에도 근본 인

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.

본 연구의 제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본 연구의 연구 상은 20 여성으

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제

한될 수 있다. 선행연구에 따르면 20 여성

뿐만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, 그리고

년 여성들도 자기 상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

문에(Grippo & Hill, 2008; Jongenelis & Pettigrew,

2020; Slater & Tiggemann, 2015; 장지원 외,

2012). 연령의 범 를 다양화하여 연구를 진행

할 필요성이 있다. 한 여성뿐만 아니라 최

근에는 남성들도 자기 상화를 경험하고 있

다는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어(Fox & Rooney,

2015; 김시연, 서 석, 2012; 김진이, 손은정,

2018; 유주희, 손은정, 2017), 여성과 남성이

경험하는 자기 상화에는 어떠한 공통 과 차

이 이 있는지에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

있다.

둘째,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 상화 경험

척도는 부분 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성

상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. 그러나 성

상화라는 개념은 인 상황에서 경험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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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추행이나 외모 평가뿐만 아니라 매체

를 통한 여성의 성 상화 성상품화에 노

출되거나, 이를 목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

(Grabe & Hyde, 2009; 김시연, 서 석, 2011).

김시연과 서 석(2011)의 연구에서는 음악방송

에 노출된 정도를 통해 성 상화 경험을 측

정하기도 하 다. 그러므로 여성들이 경험할

수 있는 성 상화를 좀 더 포 이고 종합

인 범 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.

더하여 본 척도는 한국문화와 맞지 않는 문항

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인들이 경험할

수 있는 성 상화 문제를 고려한 한 척

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.

셋째, 본 연구의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

었기 때문에 응답자가 본 연구의 연구 상에

한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. 따라서

자료수집의 타당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

그로인해 정확한 결과를 반 하는 데 어려움

이 있을 수 있다.

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활발히

연구되고 있지 않은 상화 이론(Fredrickson &

Roberts, 1997)을 경험 으로 증명하 다는 데

의의가 있다. 즉,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

수 있는 성 상화와 외모에 한 사회문화

가치 내면화가 신체감시와 신체 수치심을

포함하는 자기 상화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

지 검증하기 해 변인들 간의 구조 계를

탐색함으로써 상화 이론을 확증시켰다.

한 선행연구들마다 외모 련 사회문화 가

치 내면화의 부분매개효과를 주장하거나 완

매개효과를 주장함으로써 비교 일 되지 않

은 매개효과결과를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서는

완 매개결과를 통해 외모 련 사회문화

가치 내면화가 성 상화와 자기 상화의 직

경로를 상쇄시킬 수 있는 강한 매개변인으

로써 작용한다는 근거를 마련하 다.

둘째, 기존의 신체외모 련 연구들은 자

아존 감을 심으로 연구되어 왔다(Strelan,

Mehaffey, & Tiggemann, 2003; 김 신, 양난미,

2010; 손은정, 2008).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

자기개념의 구조 요소들이 주목받게 되면서

자기개념 명확성의 요성이 입증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만으로는

설명하기 어려웠던 외모 련 심리 태도를

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 다.

한 성 상화 경험, 외모 련 사회문화

가치 내면화, 자기 상화 간 계를 완충시킬

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에 주목하

여 그 효과를 실질 으로 검증하 다는 데 의

의가 있다.

셋째, 본 연구에서는 자기 상화를 감소시

키기 한 상담 개입방안을 시사하 다는

것에 의의가 있다. 지 까지 여러 선행연구들

이 자기 상화로 인한 부정 결과들을 일

으로 밝 냈지만, 자기 상화 변인 자체에

을 두고 방할 수 있는 선행변인을 살펴

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 다. 본 연구를 통해

외모 련 사회문화 가치 내면화가 자기

상화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

효과를 밝 냄으로써, 신체외모와 련하여

지속 으로 부정 인 감정과 행동을 경험하는

내담자들의 구체 인 심리과정을 이해하고 그

에 따른 효과 인 상담 개입 략을 마련할

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. 특히 자기 상화는

부정 신체상이나 성형의도와 같은 신체상

외모 변인과도 한 련이 있으므로

(Myers & Crowther, 2007; Slater & Tiggemann,

2010; 손은정, 2007a), 과도한 신체외모몰두로

인한 부정 인 증상을 경험할 때, 명확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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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된 자기개념을 형성하도록 개입하는 것이

치료 으로 요할 수 있겠다. 선행연구에서

는 성격강 기반 집단상담이 자기개념 명확성

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

(박정희, 2018). 그러나 자기개념 명확성을 향

상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에 한 연구가 아

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개

념 명확성을 확립하기 해 실질 으로 어떠

한 상담 개입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한

구체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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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-concept clarity through

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sexual objectification and

self-objectification. Participants were 229 females in their 20s who completed online assessments. The

results indicated that intercorrelations between sexual objectification,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

of beauty, and self-objectification were positively significant, and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

self-concept clarity. The mediation model show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sexual objectification and

self-objectification was full mediated by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. There was also

a moderating effect of self-concept clarity on the path from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

beauty to self-objectification. Finally, self-concept clarit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exual

objectification on self-objectification through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. The

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.

Key words : sexual-objectification,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, self-objectification, self-concept

clarity


